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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

스)가 마침내 아시아 선수 최

초로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200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5일‘한겨레’에 따르면 추

신수는 전날 텍사스주 알링

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좌익

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0-4로 뒤지던 1회말 상대 선발투수 딜런 

번디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

을 넘기는 비거리 425피트(약 129.5ｍ)짜리 솔로 홈

런을 터뜨렸다. 추신수의 시즌 11호, 통산 200호 홈

런이다.

메이저리그에서 200홈런 고지를 밟은 선수는 추신

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다. 아시아 선수 출신 2위와 3

위는 일본의 마쓰이 히데키(통산 175개)와 스즈키 이

치로(통산 117개)로 둘 다 은퇴했다.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이듬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이적했다. 

2006년 7월29일 친정팀 시애틀을 상대로 메이저리

그 개인 첫 홈런을 터뜨린 뒤 만 12년10개월, 날짜

로는 4,694일 만에 추신수는 200홈런 금자탑을 쌓

았다.

추신수는 지난해 5월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짜릿한 끝내기 홈런을 날려 마쓰이를 넘어 

메이저리그 역대 아시아 타자 최다홈런 신기록(176

개)을 세웠다. 이후에도 쉼없이 홈런포를 가동하며 1

년 만에 200홈런 고지를 점령했다.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침내‘이달

의 투수상’을 수상했다.

4일‘한겨레’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전

날 5월 내셔널리그‘이달의 투수’주인공으로 류현

진을 선정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류현진이 홈

런을 한 개도 맞지 않았고 상대 타자들에게 안타 

28개, 볼넷 3개만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월간 5승 

이상, 탈삼진 35개 이상, 평균자책점 0.60 이하로 던

진 다저스의 4번째 투수라는 내용도 곁들였다.

류현진에게 5월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최고의 

달이었다. 5월 들어 6경기에 나와 45⅔이닝을 던

져 단 3실점만 기록했다. 5승무패, 평균자책점 0.59

으로 내셔널리그 월간 최다승리와 월간 평균자책

점 1위를 기록했다. 6경기 모두 6이닝 이상 던진 퀄

리티스타트였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엠엘비(MLB)닷컴이 선정한‘5

월의 팀’에서 메이저리그 통틀어 선발투수부문 최

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돼‘이달의 투수’수

상을 예고한 바 있다.

류현진은 이로써 박찬호(1998년 7월)에 이어 한

국인으로서는 두번째 이달의 투수의 주인공이 됐

다. 박찬호는 당시 6경기에서 4승, 평균자책점 1.05

를 기록했다. 아시아인으로는 박찬호, 노모 히데오

(1995년 6월, 1996년 9월), 이라부 히데키(1998년 5

월, 1999년 7월), 다나카 마사히로(2014년 5월) 등

에 이어 다섯번째다.

한국인 메이저리그의 맏형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8

년 9월과 텍사스에서 뛰던 2015년 9월 두차례 월간 

최고의 활약을 펼쳐‘이달의 선수’영예를 안았다.

추신수,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리그 통산 200호 홈런

류현진, 마침내 
‘이달의 투수상’

추신수는 빅리거로서 본격

적으로 입지를 다진 클리블랜

드에서 홈런 83개를 쳤다. 1년

을 뛴 신시내티 레즈에서 21개

를 더했고 자유계약선수(FA)

로 7년간 1억3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계약한 텍

사스 레인저스에서 96개를 터

뜨렸다.

200개의 홈런 중 1회 선두타

자 홈런이 30개, 동점 홈런이 19개, 팀에 리드를 안긴 

홈런이 69개다. 극적인 끝내기 홈런도 3개 있다. 솔로

홈런이 131개로 가장 많았고, 투런홈런 46개, 3점홈

런 19개였으며 짜릿한 만루홈런도 4방이나 날렸다.

추신수는 뛰어난 선구안으로 볼넷을 많이 고른 타

자이지만 초구부터 적극성을 보이는 타자이기도 하

다. 홈런 200개 중 초구(39개)와 2구(51개)에 80개

(40%)나 터뜨렸다. 3구(48개) 안에 친 홈런은 전체 

200홈런의 64%인 128개에 이른다.

구장별로는 클리블랜드의 홈인 프로그레시브필드

에서 가장 많은 홈런 46개를 터뜨렸다. 하지만 현재 

홈 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43개를 쳐 올해 

안에 프로그레시브필드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투수별로는 브론슨 아로요(은퇴)에게 가장 많은 홈

런 4개를 빼앗았고,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 저스

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 등 5명에게 홈런 3개

씩을 날렸다.

팀별로는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가장 많은 18개의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 시애틀(17개), 오클랜드 애슬

레틱스(15개) 순이다.


